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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뉴욕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스

타인 웨이 레이블에서 베토벤 음반을 발매했다. 베토벤 소나타 

Op.10 No.2, Op.31 No.3, Op.57 No.23, 론도 Op.51가 수록

되어 있다. 최근 베토벤 협주곡 연주를 비롯해 독주회 등 뉴욕 

시티 스타인웨이홀 주최로 베토벤 작품들 연주 무대를 갖고 있

는 그녀와 이메일 인터뷰를 나누었다. 줄리아드 음악원과 뉴잉

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를,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를 취

득한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피바디 음대 예비학교와 사우스이스턴 대학 교수

를 역임했고, 현재 뉴욕 주립대 포츠담의 크레인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

중이다.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뉴욕 링컨센터·카네기홀·필라

델피아 키밀센터·워싱턴 카네기센터 등지에서 연주한 바 있다. 

베토벤 음반이 나오게 된 배경을 듣고 싶다.

내 연주를 들은 스타인웨이의 뮤직 앤 미디어 총괄 디렉터 존 페드너의 추천

으로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피아노 녹음을 시작했고, 그 후 스타인웨이 측에

서 솔로 음반제의가 들어와서 작업하게 되었다. 지난 11월 1일에 앨범이 전

세계 동시 발매 되었는데, 특히 스타인웨이 에센셜 클래식 시리즈 일환으로 

선정되어서 더욱 뜻깊고 영광이라 생각한다.

음반 속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.

최근 베토벤의 곡들을 점차 많이 공부하고 연주하고 있었고 특히 내년 베토

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서 베토벤의 곡만으로 음반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

또 의미있게 느껴졌다. 스승들과 공부하던 시절을 떠나 그동안 연구하고 연

주하며 조금씩 깨우쳐가는 나의 목소리와 색깔이 담긴 음반을 내고 싶었다. 

베토벤이라는 작곡가에 대한 연구와 연주는 평생의 과제이지만, 그의 작품

들을 마주하며 내 자신과 음악, 나아가 세상에 대해 조금씩 배

우며 받은 영감, 아름다움, 깨달음, 그리고 그의 음악 안에 담긴 

각 곡의 철학과 의도를 표현해보고 싶었다. 그런 과정에서 베토

벤이란 작곡가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은

데,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작업이었

다. 이 작업을 거치면서 과거와 현재, 미래를 바라보게 된 시간

이었다.

베토벤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?

베토벤이란 작곡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가 음악 안에서 제시하고 의도하

는 것을 찾고 풀어나가며 또한 표현하는 것, 그것이 어렵고 중요한 과제인 것 

같다. 이번 연주에서도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기 보다 베토벤의 음악 

그 자체를 온전히 존경하고 손끝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. 베토벤은 추구

하고자 하는 음악적 의도가 곡마다 확실한데,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 연구하

는 것이 중요한 연주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. 또한 정말 견고하게 짜여진 구

조·하모니·프레이징 안에서 작곡가가 이뤄내는 아름다운 밸런스는 거의 매번 

경이로울 정도다. 동시에 깊이 들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. 그래서 그 음악

에 대한 다각적인 공부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. 더불어 그의 곡들을 연주하기 

위해서는 어떤 음악적 용기가 필요하다. 무엇보다 베토벤의 깊이있고 영적인 

음악 앞에서, 음악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음악을 접하고 연주할 수 있는 

것만으로도 감사하다. 베토벤 음악은 그렇게 숭고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

음악이라 믿는다.  

앞으로의 연주 계획을 알려 달라.

내년 8월에 독주회가 있고, 베토벤의 곡들이 메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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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깨우는 아름다운 영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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